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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규정 개정을 통한 규제사각 해소 필요 > 

 

 

 

 

국거래소 시장에 상장된 기업들은 수시로 발생되는 기업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경영정보 

중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실 또는 결정 내용을 공시규정에 따라 공시

하고 있다. 이러한 기업공시제도는 투자판단에 필요한 기업정보를 투자자가 인지토록 하고, 

상장증권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수시로 발생되는 기업의 경영정보가 모두 공시되는 것은 아니다. 양적∙질적 측면에서 중요한 정보를 선

별해 공시규정을 통해서 상장회사에게 공시의무를 부여하고 상장회사는 공시규정에 근거해 기업정보를 

공시하게 된다. 특히, 양적측면에서 정보의 중요성 기준은 재무제표(최근사업연도말 재무제표)를 토대로 

일정 규모를 초과하는 사실 또는 변동일 것을 요구한다. 예를들어, 최근사업연도말 현재 자기자본의 

10%를 초과하는 금전을 타인에게 대여하는 이사회 결의가 있었다면, 이사회 결의 내용을 공시하는 식

이다. 

하지만, 상장회사의 경영 관련 주요 변동사항의 공시여부는 개별 사안에 마다 양적요건을 적용해 판정

하기 때문에 규제의 사각이 발생할 수 있다. 가령, 상장회사가 대여금을 자기자본 10% 미만의 금액으

로 수차례에 걸쳐 나누어 대여하는 경우 공시규정 상 공시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사안이므로 공시하지 

않아도 되고, 설령 대여금이 누적으로는 자기자본의 10%를 초과하더라도 대여금 집행 시 마다 개별적

으로 자기자본 10%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지 누적기준으로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공시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참고 : 대여금 증가 사례 - 피앤텔> 

(단위 : 천원) 

구분 2013년 1분기 2012년 

자산총액 213,076,035 163,158,662 

대여금 33,327,289 6,946,700 

* 상기 재무자료는 연결기준임. 

 

코스닥 상장회사인 피앤텔(054340)은 2012년 말 69.46억원이던 대여금이 2013년 1분기말 333.27

억원으로 약 263.81억원 증가했다. 2013년 1분기 중 증가한 대여금 263.81억원은 최근사업연도말

(2012년) 자산총액 1,631.58억원의 약 16%에 이르는 금액이다. 그러나, 피앤텔은 2013년 1분기 중 

대여금 집행에 관한 결정이 있었음을 공시하지 않았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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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피앤텔의 2013년 1분기 공시 내역> 

번호 공시대상회사 보고서명 제출인 접수일자 비고 

1  피앤텔  정기주주총회결과  피앤텔 2013.03.29 
 

2  피앤텔  [첨부정정]감사보고서제출  피앤텔 2013.03.25 
 

3  피앤텔  감사보고서제출  피앤텔 2013.03.21 
 

4  피앤텔  조회공시요구(풍문또는보도)에대한답변(부인)  피앤텔 2013.03.15 
 

5  피앤텔  주주총회소집공고  피앤텔 2013.03.14 
 

6  피앤텔  

조회공시요구(풍문또는보도) (중국 현지 계열사 

천진피앤텔통신유한공사 매각설)  

코스닥시장본부 2013.03.14 
 

7  피앤텔  주주총회소집결의  피앤텔 2013.02.28 
 

8  피앤텔  매출액또는손익구조30%(대규모법인은15%)이상변동  피앤텔 2013.02.15 
 

9  피앤텔  임원ㆍ주요주주특정증권등소유상황보고서  김종대 2013.02.06 
 

* 위 표는 2013.01.01~2013.03.31 피앤텔의 공시서류 검색 결과임. 

 

아마도, 몇 차례에 걸쳐 대여금을 집행했기 때문에 자기자본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대여금이 집행되

었음에도 공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주주와 투자자들은 대여금 집행에 대한 공시

가 없었기 때문에 2013년 1분기 중 자산총액의 16%에 이르는 대여금의 증가로 자산구성에 큰 변화

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즉시에 인지할 수 없었다. 피앤텔의 대여금 증가 사실은 1분기 

종료일(2013.03. 31)을 2개월이나 지나 2013.05.30 공시된 분기보고서 상 재무상태표를 통해서야 확

인할 수 있었다. '투자자에게 필요한 중요한 정보의 적시 제공' 이라는 기업공시의 목적이 제대로 달성

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대여금 뿐만이 아니다. 한국거래소가 공시규정으로 공시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경영활동들 중 단기차입

금의 증가결정, 채무인수 및 면제결정, 담보제공 및 채무보증 결정, 대여금∙선급금∙금전가지급 결정도 

마찬가지로 누적기준으로 공시여부를 판정하지 않는 항목들이다. 

 

<참고 : 채권, 채무관련 공시의무 사항 중 공시의무 강화(누적기준 적용)가 필요한 항목> 
 

 

KOSPI 시장 KOSDAQ 시장 

자기자본 10%(대규모 법인은 5%) 이상의 단기

차입금 증가결정 

자기자본 10%(대규모 법인은 5%) 이상의 단기

차입금 증가결정 

http://dart.fss.or.kr/dsae001/selectPopup.ax?selectKey=00302120
http://dart.fss.or.kr/dsae001/selectPopup.ax?selectKey=00302120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130329900722
http://dart.fss.or.kr/dsae001/selectPopup.ax?selectKey=00302120
http://dart.fss.or.kr/dsae001/selectPopup.ax?selectKey=00302120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130325900518
http://dart.fss.or.kr/dsae001/selectPopup.ax?selectKey=00302120
http://dart.fss.or.kr/dsae001/selectPopup.ax?selectKey=00302120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130321900844
http://dart.fss.or.kr/dsae001/selectPopup.ax?selectKey=00302120
http://dart.fss.or.kr/dsae001/selectPopup.ax?selectKey=00302120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130315900080
http://dart.fss.or.kr/dsae001/selectPopup.ax?selectKey=00302120
http://dart.fss.or.kr/dsae001/selectPopup.ax?selectKey=00302120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130314000646
http://dart.fss.or.kr/dsae001/selectPopup.ax?selectKey=00302120
http://dart.fss.or.kr/dsae001/selectPopup.ax?selectKey=00302120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130314901577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130314901577
http://dart.fss.or.kr/dsae001/selectPopup.ax?selectKey=00302120
http://dart.fss.or.kr/dsae001/selectPopup.ax?selectKey=00302120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130228900713
http://dart.fss.or.kr/dsae001/selectPopup.ax?selectKey=00302120
http://dart.fss.or.kr/dsae001/selectPopup.ax?selectKey=00302120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130215900266
http://dart.fss.or.kr/dsae001/selectPopup.ax?selectKey=00302120
http://dart.fss.or.kr/dsae001/selectPopup.ax?selectKey=00302120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130206000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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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본 5%(대규모 법인은 2.5%) 이상의 채무

인수 및 면제 결정 

자기자본 10%(대규모 법인은 5%) 이상의 채무

인수 및 면제 결정 

자기자본 5%(대규모 법인은 2.5%) 이상의 타인

을 위한 담보제공 또는 채무보증 

자기자본 10%(대규모 법인은 5%) 이상의 타인

을 위한 담보제공 또는 채무보증 

자기자본 5%(대규모 법인은 2.5%) 이상의 금전 

가지급, 대여금 집행 

자기자본 10%(대규모 법인은 5%) 이상의 선급

금, 금전 가지급, 금전 또는 증권대여 결정 

* 대규모 법인은 최근사업연도말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기업임. 

 

이들은 그 규모가 과도할 경우 상장회사의 자산 건전성과 재무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는 항목들인 동시

에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깊은 연관이 있는 항목들이다. 회사 자금을 횡령 또는 유용하거나, 회사의 자

금을 이용해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 등에게 이익을 제공하는 등 사고가 발생한 상장회사들의 사

고 유형을 보면, 대여금이나 선급금, 담보제공 등 영업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떨어지는 채권∙채무 관련 

경영활동이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채권∙채무 관련 경영활동에 대한 공시의무

를 누적기준으로도 적용해 공시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7조제1항제2호 다목과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6조제1항제2호 다목은 상장회

사의 경영활동 중 채권∙채무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공시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들 채권∙채무에 대한 

공시의무 사항 중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공통으로 상장회사가 발행한 사채의 원리금 미지급과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의 원리금 미지급에 대해서는 누계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반면 단기차입 

결정, 채무인수 및 면제 결정, 담보제공 또는 채무보증 결정, 대여금∙선급금∙금전가지급 결정에 대해서

는 누계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때문에 앞서 살펴본 피앤텔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게 된다.  

한국거래소가 공시규정으로 채권∙채무에 대한 변동사항을 공시토록 하는 것은 채권∙채무에 관한 사항이 

상장회사의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일 것이다. 사채나 대출금의 원리금 미지급 사실에 

대해서는 누계기준을 적용하면서, 다른 채권∙채무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누계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공시 규제에 사각지대를 만들어 상장회사의 재산상태에 상당한 변동이 발생했음에도 적절한 시기

에 주주 및 투자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단기차입 결정, 채무인수 및 면제 

결정, 담보제공 또는 채무보증 결정, 대여금∙선급금∙금전가지급 결정 같은 채권∙채무에 관한 사항에 대

해서도 누계기준을 적용해 공시하도록 공시규정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